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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
배포일자

2022년 8월 10일(수)
총 3매

담당
부서 자연재난과 담당자

∙자연재난팀장 김형석 ☎440-3351
∙담당자 윤태웅 ☎440-3352

사진(이미지) □ 없음  ▣ 있음 참고자료 ▣ 없음  □ 있음 

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유정복 시장, 연이틀 호우피해 현장 찾아 복구에 집중
- 피해 관련 긴급 복구 지원에 모든 역량 집중, 시민 입장에서 최대한 지원 -

- 지반 약해진 산책로·옹벽 등 예찰, 대형 공사장 현장 지도로 추가 피해 예방 -

인천광역시는 8월 10일 유정복 시장이 전날에 이어 연이틀 호우피해 

현장을 찾아 시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에 

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.

유정복 시장은 이날 오전 호우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관계공무원들에

게 긴급 복구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. 특히, 이번 

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산책로와 둘레길, 산사태나 옹벽 붕

괴, 싱크홀을 비롯한 도로파손 등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위험지역과 

대형 공사장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고 세심한 예찰활동과 현장 지도를 

펼쳐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.

이어 유정복 시장은 전날에 이어 호우피해 현장을 방문했다.

동구 송현동 벽면 붕괴 현장과 계양구 경인여대 앞 축대 붕괴 현장을 

차례로 찾아 신속한 복구와 함께 “이재민들이 일상생활에 조속히 복

귀할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

해 달라”고 지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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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, 시는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 접수를 받은 후, 현장 조사를 거쳐 

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.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피해일로부터 

10일 이내에 거주지 군·구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피해상황을 

접수하면 된다.

아울러, 시는 도로유실, 산사태 등 공공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조속히 

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.

<관련사진>

▲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0일 동구 송현동에서 호우피해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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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0일 계양구 축대 붕괴 현장에서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있다.


